
화학섬유 노-사 화합 믿어달라
효성 노동조합 고객기업 방문 후 노사 공동운명체 절감 밝혀

"효성제품을 사서 쓰는 고객사를 직접 찾아보니 노사간 불협화음이 얼마나 큰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

알게 됐습니다"

화학섬유업계가 2002년에도 노사분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강성으로 손꼽히는 효성 노조가

노사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해 관심을 끌고 있다.

노조 간부들이 효성으로부터 원사 등 원재료를 구입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고객회사를 직접 방문한 후

나온 것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.

효성 울산공장 Polyester 사업부 노조의 차용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은 1월25일부터 2일간 경인지역에 위치한

효성의 거래처 7개사를 방문해 고객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다.

방문은 노조측의 제안에 의해 회사가 직물기업을 주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. 탐방 후 노조 대표들은 제품품질

과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이를 위한 노사화합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.

직물기업인 협창실업의 전영록 사장은 "파업으로 원재료 공급이 불규칙적으로 이뤄지고 또 이로 인해 원사의

품질이 떨어지면 직물 거래처를 잃게 된다"고 방문한 노조 간부들에 말했다.

이에 차용환 위원장은 "방문을 통해 노사가 절대적으로 협력을 안하면 둘 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

으며, 노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짜도록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서재덕 노조 총무부장도 "고객사로부터 전해 들은 품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을 조합원에 전달해 좀더 나은

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전영록 사장은 "30여년 동안 효성과 거래하면서 노조 대표가 직접 방문하기는 처음이며, 노사관계가 안정화돼

가뜩이나 어려운 섬유경기에 또다른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"고 희망했다.

한편, 효성 울산공장의 나일론사업부는 2001년 5월부터 약 1개월간에 걸친 노사분규로 약 860억원의 매출손실을

입었다.

또 다른 대표적인 화학섬유기업인 태광산업도 2001년 6월부터 83일간 진행된 파업으로 4000억원의 매출감소를

겪었다.

이에 따라 화학섬유기업들은 2002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초부터 노사화합을 위한 다양

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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